
독일, 산업용 로봇 9만9000대로 미국 앞질러

인건비 부담은 높아지는 반면 산업용 로봇의 성능은 개선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독일의 산업현장에서 로

봇을 도입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.

슈피겔은 유엔 산하기구인 유럽경제위원회(ECE) 통계를 인용, 2001년 말 현재 전세계의 산업용 로봇은 모

두 76만대이며 이 가운데 일본에 36만대, 유럽에 22만대, 미국에 9만7000대가 있다고 보도했다.

슈피겔에 따르면, 독일에는 유럽 전체 산업용 로봇의 절반에 가까운 9만9000대가 몰려 있는데, 인구가 독일

의 2배 이상인 미국보다 약 2000대 많은 것이다. 종업원 1만명당 로봇 수가 127대에 달하고 있다.

특히, 세계경기 침체로 일본은 2001년 산업용 로봇에 대한 투자가 40%, 미국은 17% 줄어든 반면 독일을 중

심으로 한 유럽 국가에서는 평균 5% 이상 증가했다.

ECE는 아직 로봇 가격이 인간 노동력에 비해 비싸기는 하지만 1990년에 비해서는 5분의 1로 떨어지고 성

능은 크게 좋아져 로봇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.

특히, 독일은 향후 3년간 로봇 사용이 연평균 5% 안팎 늘어나 2005년 말에는 13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

정했다.

독일 산업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자동차산업으로 현재 전체작업의 51%를 로봇이 수행하고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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